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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R O L O G U E

관광지 사이에, 동네의 한 끼
역을 많이 바꾸지 않는 반나절. 아침 한 끼와 빵, 연못과 조개 밥 사이에서 도쿄의 크
기를 줄인다.

도쿄 여행의 피로는 종종 명소보다 저장한 주소의 수에서 온다. 아침은 야나카, 점심

은 시부야, 오후 커피는 기요스미시라카와로 옮겨 다니면 맛보다 환승을 더 많이 기

억하게 된다. 이 별책에서는 동쪽의 두 동네를 각각 다른 날의 반나절로 나눴다.

야나카에서는 하기 카페의 아침과 Think의 빵 중 어디에 더 시간을 쓸지 고른다. 오

래된 건물을 지금의 가게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구매 목록을 늘리는 일과 다

르다. 그릇을 비운 뒤에 문을 연 작은 공간을 하나만 더 둘러봐도 충분하다.

기요스미 쪽에서는 정원, 후카가와메시, 커피가 차례로 역할을 나눈다. 걷는 시간과

먹는 시간을 섞되 식사 두 번을 억지로 이어 붙이지 않는다. 비가 오면 정원을 줄이고

자료관을 길게 보면 된다. 어느 쪽도 관광객이 없는 비밀 장소는 아니다. 유명한 도시

안에서 하루의 범위를 작게 잡는 여행이다.

야나카의 주택 문 앞이나 작은 마당을 촬영 장소로 쓰지 않는다. 아타리의 공개 상업구역과 거주 공
간의 경계를 지킨다.

표지는 도시의 분위기를 표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. 실제 골목·시설·전망을 재현한 사진이나 지도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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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 O N T E N T S

이 별책의 읽는 순서

이 도시를 작게 읽기

야나카 골목 미식 산책

기요스미시라카와 맛집 산책

한 끼를 고르는 네 곳

한 골목 더 걷는 세 곳

기다림·예산·동행자

식당에서 보여줄 일본어

출처와 확인 범위

내 반나절 기록

먼저 정할 것 선택

오전부터 출발 야나카. 모닝을 넣을 때는 HAGI의 아침 제공 시각 확인.

늦은 출발·전시 취향 기요스미. 점심 접수와 자료관 입장마감에서 역산.

큰 짐·아이 동반 아타리 안쪽·정원의 돌길을 줄이고 한 카페에서 쉬기.

‘숨은 곳’은 관광객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. 대형 명소 위주의 일정에서 한 골목 더 들어가는 선택이다. 이미 유명한
식당도 포함한다. 실제 방문·시식 기록이 아닌 공개 자료 기반의 편집안이며, 식당 접수·메뉴·휴무는 여행일에 확인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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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나카 골목 미식 산책
아침과 빵을 나누는 반나절

야나카에서 아침을 먹는다는 것은 점심 전 식당을 하나 더 방문한다는 뜻이 아니다.

오늘의 시작을 식탁에 둘지 빵집에 둘지 고르는 일이다. 하기 카페에서 모닝을 먹는

다면 Think에서는 포장할 빵을, Think의 빵으로 시작한다면 하기는 커피 정도를 선

택한다.

두 가게 사이를 한 방향으로 걸으며 목적지 없는 사진 시간을 조금 줄여보자. 낮은 집

과 가게가 보이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깊이가 아니라 공개된

구역의 경계를 읽는 것이다. 문 앞에서 멈춰 서기보다 발길을 이어가고, 들어갈 수 있

는 작은 가게에서만 머문다.

1 하기 카페

아침 또는 커피 · 머무는 시간 예시 55분
모닝 제공시각을 확인하고 호텔 조식과 중복하지 않는다.

2 우에노사쿠라기 아타리

공개 상업공간 둘러보기 · 머무는 시간 예시 35분
영업하는 점포와 공개 구역만 이용한다.

3 싱크

먹을 빵·가져갈 빵 고르기 · 머무는 시간 예시 20분
포장 후 지정된 장소에서만 먹는다.

이동시간·대기는 포함하지 않았다. 지도와 현장 안내로 별도 확인한다.
모닝 중심 / 빵 중심 중 하나를 선택한다. 두 끼의 아침을 강제로 넣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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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날의 속도로 바꾸기
모닝을 놓쳤다면

일정을 되돌려 기다리며 배를 더 고프게 만들지 않는다. 오늘 모닝의 접수가 끝났으

면 낮 카페 이용 여부를 묻거나 빵 중심으로 출발점을 바꾼다. 하기의 일반 휴무와 모

닝 운영은 공식 페이지에서 따로 안내한다.

아타리에서는 빵이 품절일 수도 있다. 특정 상품이 여행의 목적이라면 판매 상황부

터 확인하고, 그렇지 않다면 남아 있는 상품 중 오늘 먹을 만큼만 고른다.

작은 공간에서 오래 머무는 법

공간이 예쁘다는 이유로 구매 없이 좌석을 오래 차지하지 않는다. 먼저 해당 가게의

이용 방식을 확인하고, 사진은 짧게 요청한다. 이 코스는 상점가 전체를 촬영하는 과

제가 아니라 아침의 리듬을 바꾸는 산책이다.

유모차나 큰 짐이 있으면 골목과 실내 계단, 좌석 간격을 따로 묻는다. 지도상 짧은

거리라도 걷는 조건이 같다는 뜻은 아니다.

비가 오면
비가 강하면 골목 체류를 줄이고 한 카페와 한 구매만 유지한다. 작은 가게를 빗물과 큰 짐으로 혼잡
하게 만들지 않는다.
걷기를 줄이면
아이·부모님과 함께라면 식사 뒤 아타리만 보고 종료한다. 나머지 야네센 권역까지 확장하지 않는
다.

확인 근거 [T01] · [T02] · [T0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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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요스미시라카와 맛집 산책
정원·후카가와메시·커피

기요스미시라카와에서는 커피보다 밥의 시간을 먼저 정해보자. 정원에서 조금 걷고

후카가와메시를 먹은 뒤, 자료관과 카페 중 오늘 남기고 싶은 것을 고른다. 둘 다 하

고 싶다면 그만큼 이동과 대기 시간을 비워둔다.

이 동네의 물과 돌, 음식, 생활사 전시를 한 번에 설명하는 정답은 없다. 연못을 천천

히 보고 밥 한 그릇을 고른 뒤 옛 생활 도구를 살펴보면, 식당을 단독 목적지로 갔을

때와는 다른 장면이 이어진다.

1 기요스미 정원

정원의 공개 동선 · 머무는 시간 예시 50분
걷기 어려운 돌길은 우회한다.

2 후카가와주쿠 본점

본점에서 점심 · 머무는 시간 예시 60분
평일·주말 점심 제공과 접수를 확인한다.

3 후카가와 에도 자료관

전시 선택 · 머무는 시간 예시 55분
카페와 둘 다 할 때는 입장마감부터 역산한다.

4 이키 에스프레소

마지막 커피 선택 · 머무는 시간 예시 40분
Espresso 지점을 주소로 구분한다.

이동시간·대기는 포함하지 않았다. 지도와 현장 안내로 별도 확인한다.
맑은 날 정원 중심 / 비 오는 날 자료관 중심. 식사 한 끼는 유지하고 관람을 선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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